
CEO와 현대건설의 미래를 책임질 새내기와의 행복한 만남

“이제 새내기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러분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조언은 지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을 구해서 읽고, 

값진 조언과 모범이 되는 선배·동료를 찾으라는 겁니다. 좋은 책과 사람은 성공의 자양분이자 갑옷과 투구가 될 것임이 분명해요.”

 우리 회사가 6월 21일 계동 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윤영준 사장과 2021년 신입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CEO 간담회’를 가졌다. 

2021년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상하 간의 벽을 허물고 소속감과 유대감을 다질 수 있는 자리였다. 

신입사원들은 ‘새내기라면 이것만큼은 꼭 해봐야 한다’ ‘CEO의 위기 극복법’ ‘일 잘하는 직원들의 공통점’ 등 평소 궁금했던 질

문들을 쏟아냈다. 

 윤영준 사장은 “입사 전 우연히 정주영 선대회장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고 운을 뗀 후 “당시 선대회장님께서 ‘현대건설

은 그냥 기업이 아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일을 하는 회사가 바로 현대건설’이라고 말씀하신 게 인상적이

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국토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부터 대한민국 3권을 상징하는 국회의사당·청와대·대법원청사 등 국가

의 역사와 뿌리에 함께한 위대한 회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에 입사한 여러분이 시간

이 지날수록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업계 최고 수준의 혜택과 조직 문화를 선보일 것”이라며 새내기 직원의 시

작을 응원했다.   

 또한 윤 사장은 위기가 다가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하며 “외부에서 패배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실력이 늘 수 

없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새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위 있는 CEO보다는 친근한 ‘인생 선배’의 입장에서 들려준 진심 어린 조언은 신입사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신입사

원들은 세계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사기열전과 입사 기념 골드명함을 수여받으며 현대건설인으로서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

다. 올해 신입사원들은 12주간의 인턴 실습 후 최종 평가를 거쳐 선발됐다. 현장 적응력과 실무 능력을 갖춘 새내기들은 6월 23일

까지 그룹·건설 입문교육을 완료하고, 현업에 배치될 계획이다. 

1 권위 있는 CEO보다는 친근한 모습으로 간담회에 나선 윤영준 사장. 2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CEO 간담회는 상하 간의 벽을 허문 즐거운 만남이었다. 3 신입사원과 윤영준 사장의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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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없는’ 

스마트시티를 말하다

COLUMN

뜨거운 여름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방법

HEALTH

보다 짜릿하게 

여름을 즐기는 시간

LIFE현대건설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현대정신’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사보신문>은 구체적 실천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건

설 리더’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건설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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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입사원 ‘CEO 간담회’  MZ세대와 소통의 장을 열다

안전·품질을 선도하는 사람들

정해진 기간 내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최고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건설회

사의 영원한 과업. 현대건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우들을 <사보신

문>에서 만나봤다.

윤영준 사장, 신입사원들과 
격 없는 소통의 시간 가져 … 
성공의 자양분은 “좋은 책과 좋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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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우수한 기술력과 수행력

을 인정받아 수도권 교통 인프라 건

설에 큰 획을 긋게 됐다. 현대건설 컨

소시엄은 최근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건설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설계 적합성

과 자금 조달 방안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컨소시엄은 현

대건설을 주축으로 한화건설, 태영건

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KB, 우리은

행, 교보생명 등이 참여했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

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

로, 이 중에서도 C 노선은 경기도 양

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한다. 총 거리는 74.8

㎞, 사업비는 4조3857억원 규모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의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 당

초 국토교통부는 ^ 수원역 ^ 금정역 

＾정부과천청사역 ^ 양재역 ^ 삼성역 

＾청량리역 등 주요 역사 10곳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왕십리역은 지하철 2·5호선과 분당

선·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인덕원역은 

4호선, 공사 중인 월곶~판교선, 인덕

원~동탄선의 환승 거점으로 역 추가

와 함께 도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

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정부협상단

을 구성해 협상에 착수하고, 올해 말

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

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6월 15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 제안서 평가에서 유

수의 건설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

했다”며 “관심이 주목되는 사업의 주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프로

젝트 진행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Our company will mark a milestone 
in the construction of transporta-
tion infrastructure. Hyundai E&C 
consortium has been chosen as the 
preferred bidder for the GTX (Great 
Train eXpress)-C Line connecting 
Deokjeong and Suwon in Gyeonggi-
do, the area surrounding the capital 
Seoul, in recognition of our techno-
logical prowess and construction ca-
pability. The selection of the preferred 
bidder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GTX-C Line project.
 Hyundai E&C consortium has 
achieved high points in the entire cat-

egory including design conformity 
and financing. The consortium led by 
Hyundai E&C is composed of Han-
wha E&C, Taeyoung E&C, Dongbu 
E&C, Ssangyong E&C, KB, Woori 
Bank and Kyobo Life Insurance.
 The GTX Line serves as an express 
railway connecting major spots be-
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capital. Among the lines, Line C will 
run through from north to south in the 
metropolitan province by linking the 
Deokjeong Station to the Suwon Sta-
tion in Gyeonggi-do. The GTX-C Line 
project, valued at 4.3857 trillion won, 

aims to build a 74.8-kilometer railway. 
 In addition to 10 key stations an-
nounc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yun-
dai E&C consortium suggested the 
construction of two additional stations 
including the Indeokwon Station and 
the Wangsimni Station. The inclusion 
of the two stations in the GTX-C Line 
would significantly improve acces-
sibility of residents out of the capital 
to the downtown Seoul. The MOLIT 
plans to enter into negotiations within 
this month and conclude a concession 
agreement at the end of this year.

Hyundai E&C consortium selected as preferred bidder 
for GTX-C Line project
The 74.8-km GTX-C Line project is valued at 4.3 tril. won

Hyundai E&C develops system to reduce 
noise between floors 

Covid-19 prevention products donated

Our company has com-
pleted the development of 
“H Silent Home System 
I,” a high-performance 
floor structure system, 
which led our construc-
t ion site to achieve a 
certificate for floor soundproof structure,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The system was developed jointly 
with our partner company specializing in floor 
soundproof, and a relevant patent was already 

registered. 
 H Silent Home System 
I refers to a f loor struc-
ture system using high-
performance resilient 
materials. The use of 
high-performance noise 

insulation materials, which are effective in 
reducing noise and absorbing shocks, can de-
crease natural frequency of floor structure and 
block transfer of low-frequency vibrations in 
an effective way. 

Our company sets out to provide a wide rang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for 
residents in local communities with the hope of 
early overcoming the coronavirus crisis. 
  As part of celebrating the foundation an-
niversary, Hyundai E&C contributed about 
4,000 face masks to the Gahoe-dong com-
munity service center on May 27 jointly with 
the labor union. The donated face masks were 
delivered to elderly residents in the district 
who are reluctant to go out due to the current 
pandemic. 
 On June 14, our company donated about 

16,000 face masks, mask neck straps and hand-
made soaps to the Jongno community welfare 
center in order to help underprivileged people 
living in the district overcome the Covid-19 
pandemic. 

우리 회사가 고성능 바닥구조 시스템인 ‘H 사

일런트 홈 시스템 Ⅰ’의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최초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현장 인정서’ 획

득까지 마쳤다. 우리 회사는 최근 층간차음 전

문 협력사와 함께 이 시스템의 공동개발에 성

공,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

 이번에 개발한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은 

기존과는 다른 고성능 완충재(복합 고급 소재)

를 포함한 바닥구조 시스템이다.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 극대화에 효과적인 고성능 완충재

를 사용해 바닥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를 낮춰 

저주파 충격진동 전달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실험실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층

간소음 저감 성능을 검증받는 ‘현장 인정서’를 

건설사 최초로 획득해 그 의미가 더 크다. 우리 

회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현장을 선정해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의 적용을 검토 중이

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건설만의 최첨단 기술

력과 꾸준한 연구 등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회사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기원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27일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노사 공동으로 코로나 방역 마스크 

4000여 장을 가회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기

부한 마스크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쉽지 않은 

가회동 소재 어르신들께 전해졌다. 우리 회사

는 2010년 가회동과 1사(社)1동(洞) 협약을 맺

은 이래 지속적인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편 6월 14일에는 종로 지역 취

약계층의 코로나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 코로

나 방역 마스크 1만6000여 장과 마스크줄, 수

제비누 등을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 

특히 임직원 326명은 자발적으로 마스크줄·

수제비누 등의 제작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

를 되새겼다. 우리 회사가 기부한 방역 물품들

은 코로나 극복 기원 메시지와 함께 종로구 창

신동, 숭인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4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층간소음 혁신저감 시스템 개발 코로나 극복 방역물품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수도권 남북으로 종단  총 거리는 74.8㎞, 사업비는 4조3857억원 규모

현대건설 컨소시엄, 4조원 규모 GTX-C 노선 우선협상자로 선정

우리 회사가 6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현대중

공업 글로벌R&D센터’ 현장에서 건설로보틱

스 기술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기술연구원 및 현

장을 비롯해 현대로보틱스, 로봇 산업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우리 회사는 이 자리에서 현대

로보틱스와 협업·제작한 현장순찰 로봇, 무인

시공 로봇 등을 선보였다. 

 현장순찰 로봇은 현장 주변을 자율주행

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원격으로 현

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iDAR(Laser induced detection and rang-

ing: 레이저  탐지 및 거리 측정), SLAM(Si-

multaneous Localiztion and Mapping: 자

율주행 위치 인식) 기술 등이 적용돼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주행 안정성이 높다.

 무인시공 로봇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드

릴 타공 등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이다. 상단에 부착된 AI비전(객체 자동인식)

을 활용해 자율주행으로 지정된 작업을 원격 

시공할 수 있다. 향후 우리 회사는 로봇 기술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을 활용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로봇건설기술의 현장 도입을 

선도해 현장의 안전·생산성·고령화 문제 등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무인로봇으로 건설 현장 혁신  ‘건설로보틱스’ 시연

Our company takes the lead in proactively 
establishing a safety net to make early stages 
of construction projects safer.  
 Our company has announced a new sys-
tem aimed to pay a half of safety manage-
ment expenses in advance. It was designed to 
enable our subcontractors to focus on safety 
management without financial burdens 
through early payment of 50 percent of the 
contractual safety management expenses.  
 Meanwhile, our company provides the in-
dustry’s best win-win programs for our sub-

contractors by helping them to raise funds 
at a lower interest rate, normalize their man-
agement affected by Covid-19 and increase 
liquidity.

Hyundai E&C makes advance payment of 

50 percent of safety management expenses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협력사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다 

우리 회사가 건설 현장 초기 안전관리의 강화

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펼치며 선제적인 안전

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회사는 최근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발표했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

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

저 지급해 공사 초기부터 협력사가 부담 없이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끔 배려한 제도다. 

공사 진행 시 협력사에 요구되는 안전관리비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

한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협력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협력

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철저

한 안전관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의 기틀을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해부터 협력사들이 

저금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동반성장

펀드 1600억원 조성, 코로나19 등으로 자금 어

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

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협력사의 자

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를 위한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2021 현대건설 기술공모전’ 응모작 모집

우리 회사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21 현대

건설 기술공모전’ 응모작을 모집한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한 현대건설 기술공모전은 우

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술 공유

를 통해 미래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응모 분야는 원가 절감형 기술(토목/건

축/주택/플랜트 공법, 장비 개발 등) 스마트 

건설(건설 로보틱스, 3D 프린팅/스캐닝, 빅데

이터/AI, 스마트시티 등) 친환경(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바이오가스, 오염토정화 등) 등 

건설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응모

작은 아이디어 적정성, 개발 필요성, 경제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8월 서류 심사, 9월 발표 심사 순으로 진행

되며, 수상작은 10월 발표 예정이다. 최우수상 

(1팀), 우

수상(4팀), 

장려상(10

팀) 등 수

상팀에는 

소정의 상

금이 수여

된다. 

 검토를 

통해 현

대건설기

술연구원

과 공동연

구 수행 기술검증 적용 현장 제공 협력사 

등록 스타트업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대기업 벤처투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민을 위한 여행·아트 서비스 

새로운 주거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우리 회사가 최근 입주민 대상의 여행·아트 등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펼치며 새로운 주거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업계 최초로 디에이치·힐스테

이트 고객들이 제주도 등 휴양지에서 다양한 

체험형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여행 테마 서비

스를 개발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힘들

어지면서 제주도 등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데 착안한 것이다. 우리 회사

는 아파트 단지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주거 서

비스를 확장시켜 여행지에서도 현대건설만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끔 지원

을 강화했다. 고객들은 제주도에 위치한 ‘사계

생활’ ‘플레이그라운드’ ‘프립캠프’ 등을 이용

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업계 최초로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

트 서비스 ‘디오리지널 홈갤러리’도 최근 선보

였다. ‘디오리지널 홈갤러리’는 예술 창작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정에서 

작가의 오리지널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5월 준공한 ‘힐스테이트판교 

엘포레’에 가장 먼저 도입된 이래 찾아가는 갤

러리 서비스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입주 고

객은 전화 예약 후 아트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

을 수 있으며, 디오리지널 홈갤러리의 자체 분

석 시스템을 통해 취향에 맞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작품들은 세대 내에서 최대 30일

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Hyundai Motor Group (The Group) announ-
ced today that its dedicated world-leading 
hydrogen fuel cell system brand, HTWO, will 
make its motorsports debut, providing its fuel 
cell generator to the ETCR (Electric Touring 
Car Racing) category.
 ETCR is the world’s first all-electric touring 
car race category that provides leading vehi-
cle manufacturers a global stage to showcase 
electric technology in a high-performance 
arena. Only vehicles without internal combus-
tion engines are allowed to participate.
 The Group is not only entering its own rac-
ing team in the Pure ETCR championship but 
is also providing a mobile charging infrastruc-
ture that uses HTWO’s proprietary fuel cell 
generator to charge all participating high-per-
formance EVs. The charging system can gen-
erate up to 160kW of electricity, boasting an 
output equivalent to twice that of the NEXO, 
Hyundai Motor Company’s 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The system can fully charge 
two ETCR vehicles-each equipped with a 
65kWh battery-simultaneously within an 
hour. 
 The hydrogen mobile generation concept 

can also be implemented to supply power in 
remote areas where electricity is not accessi-
ble, or serve as an emergency power source 
for data centers and similar applications in 
the event of a power outage. ETCR will not 
only serve as a high-performance vehicle test-
bed for the Group to advance its electrifica-
tion products but will also provide new busi-
ness and market expansion opportunities for 
HTWO’s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t is a significant milestone for Hyundai 
Motor Group that our fuel cell generator will 
play a key role in the charging infrastructure 
for high-performance racing cars at ETCR, as 
it heralds an exciting new era in the world of 
motorsports,” said Kim Sae-hoon,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Head of Fuel Cell Center, 
Hyundai Motor Group. 

Fuel Cell Generator by Hyundai Motor 
Group’s HTWO brand to Power World’s 
First Electric Touring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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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우리 회사의 스마트 안전·품질기

술이 있나요?

 황재웅  지난해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혁신 어워드’ 금상

을 수상하고, 우리 회사 혁신대상에서도 대상을 받은 ‘실래

인(Silane) 무인 자동화 도포 장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3 매립공사 현장 직원들이 이뤄낸 쾌

거죠. 해양 항만 케이슨 공법은 속이 빈 사각 콘크리트 구조

물(케이슨)을 바다에 통째로 가라앉혀 기초를 만드는 겁니

다. 케이슨 제작 분야에서는 우리 회사가 세계 최정상일 정

도로 경험도 많고, 기술 혁신도 많이 이뤘어요. 그러나 해

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위해 도포하는 실래인 

작업만큼은 작업자의 수작업에 의존해 왔죠. 현장 직원들

은 도포 공정 자동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머리를 모았습니

다. 기성품이 없었기에 현장 직원들이 직접 분사 압력으로 

회전하면서 도포유지보수가 가능한 자동화 로봇 설비를 

개발했죠. 기계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토목쟁이’가 모여 기

획부터 기술 개발까지 이뤄냈다는 것 자체가 현대건설만의 

DNA를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진우  최근 도입한 스마트 안전기술로는 ‘파일 관입량 자동

측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항타기에 바코드를 달아 얼마나 

관입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무인화자동화 기술이죠. 자체

적으로 개발한 ‘ SCMP(Smart Construction Management 

Platform)’1 도 운영 중입니다. PC(Precast Concrete) 부재, 

철골 등 주요 건설자재의 제작운송설치 현황을 3D로 실

시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공사관리 플랫폼이죠. 이 기술

의 개발 배경에는 카타르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 공사에는 7만6000여 장의 

섬유 보강 콘크리트 패널이 사용됐는

데, 종류도 많고 모양도 제각각이다 보

니 자재 관리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안한 것

이 SCMP죠.

 정승균  우리 회사는 현장 품질관리자

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100% 시스템화

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통합 검측시

스템 ‘ 큐 포켓(Q-Pocket)’2 을 개발했

습니다. 큐 포켓은 모바일/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자

체 개발 시스템으로, 기능 중 일부는 

특허까지 등록돼 있죠. 2016년 예산을 

받아 2017년부터 개발을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

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 기술이 이렇게 보편화될 거

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현재 큐 포켓을 사용하는 모

바일 이용자는 1600명 이상, 웹까지 포함하면 5000명 이상입

니다. 전 현장에 배포된 플랫폼인 만큼 어느덧 현장 직원들

도 큐 포켓이 익숙해졌어요. 지난해 말 30여 개 현장을 대상

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큐 포켓을 통해 업무 시간이 약 40% 

단축됐다’는 결과도 나왔죠. 품질 지적서 발행 건수도 2017년 

기준 3000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 2만2000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협력사감리단발주처 등 공사 관계자 모

두가 활용할 수 있는 큐 포켓이 업무 효율화에 도움을 줘 현

장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윤중훈  ‘ 하이오스(HIoS, Hyundai IoT Safety System)’3 

는 2019년 건설사 최초로 우리 회사가 자체 개발한 안전관

리 시스템입니다. 타사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요소별로 

각각 운영하는 것에 반해 우리 회사는 하이오스 하나로 타

워크레인 충돌방지, 근로자 접근방지 경보 등 종합적인 안

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특별히 신경 쓰고 있

는 스마트 안전기술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 재해 예

측 AI’ 4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현장 관리 시스템에 공정률, 

사용 장비 등을 입력하면 AI가 차후 진행될 공사 내용을 예

측해 해당 공사의 재해 발생 확률을 분석해내는 기술이죠. 

아직은 실증 단계지만, 우리 회사가 스마트 안전기술을 선

도한다는 생각으로 완벽한 기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Q 현장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황재웅  사보신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우수 활용 사

례가 잘 홍보된 덕분인지 최근 2~3년 사이 사우들의 반응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꺼리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신규 현장이나 직영 프로젝트인 경우 

먼저 “사보신문에서 봤는데 그 기술을 우리 현장에도 적용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윤중훈  예전에는 현장에 부적합 사안이 있거나, 장비 여부

를 확인하려면 무전을 치거나 전화 통화를 해야만 했습니

다.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이후로는 모바일 현장관리 시스템 

HPMS를 통해 현장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운전원은 누구

인지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현장 직원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는 이제 생활화돼 있습니다. 

 정승균  2~3년 전만 해도 개인의 지식과 노하우가 빅데이터

로 시스템화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스마트 기

술을 통하면 10년차 베테랑과 신입사원의 능력 차이가 없

어지니까요. 더욱이 젊은 직원이 IT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적응력이 빠르니, 베테랑 직원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꼈습

니다. 하지만 이미 변화의 바람은 불었고, 지금 뒤처져 있으

면 앞으로 영원히 쫓아갈 수 없어요. 주저하던 직원들도 이

제는 스마트 기술에 적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큐 포켓 내

의 ‘콘크리트 품질 시스템’만 봐도 1개 현장 도입도 힘들었

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60여 개 현장에서 사용 중이죠. 아

주 빠르진 않지만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가 확실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진우  산업혁명이 여러 차례 일어나면서 시장과 산업이 크

게 변화됐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실업률로 힘든 시기를 보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도 생겼어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겠지

만, 적응하면 단순 노동에서 해방되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Q 
네 분이 그리는 미래의 건설 현

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김진우  앞으로는 정제되지 않은 순수 

데이터를 여러 각도로 분석·가공해 정

보화하는 ‘데이터라이제이션(Datal-

ization)’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사람

이 판단해서 처리해 온 업무들을 스마

트 기술이 취득해 데이터화하고, AI

가 이를 분석해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거죠. 또 “‘드론 라이다’로 측량했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미래의 건설 현장은 점차 무인화되고,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한 시대에

서 현대건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

습니다.

 황재웅  맞습니다.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단순 감독감시 업

무는 급속도로 기계화와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업무는 프로젝트마다 달라지는 현장 여건에 맞춰 프로세스

를 개선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

록 아이디어를 내는 등 보다 창의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쓰

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윤중훈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건설 현장의 모든 

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위험한 상황을 사

전에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세상이 곧 도래

할 것 같아요. 센서, 영상 분석 기술 등 우리 회사의 스마트 

안전기술로 ‘중대재해 제로’가 당연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정승균  스마트 기술을 통해 현재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축

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콘크리트 품질 시스템’을 통해 콘

크리트 생산지, 배합 지역, 습도, 기온 등의 값만 넣으면 최적

의 콘크리트 배합이 나올 수 있도록 타설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스마트 품질기술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는 ‘선행적 

품질관리’를 넘어 ‘완벽한 품질관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휴먼 에러’ 막고자 ‘스마트 기술’ 도입

Q 
올해 건설산업은 환경과 함께 안전·품질을 눈에 띄게 강조

하는데요. 특별히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안전·품질관리가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김진우 팀장(이하 김진우)  건설업은 몇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산업

입니다. 과거에는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건설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어느덧 건설기술이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 한

계가 온 거예요. 답보해 있던 생산성, 안전, 품질 등을 개선하고

자 건설 현장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기 시작했죠. 우리 회사는 

3~4년 전부터 현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윤중훈 책임(이하 윤중훈)  스마트 안전기술 동향은 크게 센서로

봇CCTV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을 대

신해 센서나 로봇이 일하게 하거나, 360도 카메라(CCTV)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거죠.

 정승균 책임(이하 정승균)  국내 건설사의 경우 IT기업에서 역으로 

제안을 받아 안전품질기술을 개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

지만 건설 현장 여건과 잘 맞지 않다 보니 스마트 기술을 도입

해도 금방 한계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체적으로 개발

한 플랫폼을 이용해 안전품질관리를 하는 곳은 국내 건설사 

중 우리 회사가 유일합니다. ‘스마트’ 안전품질기술이라면 국

내외 어느 건설사보다 발전해 있다고 보는 이유죠.

 황재웅 책임(이하 황재웅)  정 책임님 이야기처럼 건설사마다 안전

품질관리 체계가 다른데 기성 IT기술이 그걸 커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하고 안 쓰는 것만 못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우리 회사가 타사와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부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바탕

으로 우리 회사 환경에 맞춘 안전품질관리 플랫폼을 자체적

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죠.

Q 
해외 사례도 많이 참고할 것 같은데요.

 김진우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사례

를 꾸준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

설사 중에는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

아들인 덕분에 크게 성장한 회사들이 있어요. 일례로 미국의 

건설사 DRP는 스마트 기술로 매출 상승은 물론, 스마트 건설 

컨설팅으로 업역을 넓혔죠. 우리는 구글도요타가 스마트시티

를, 테슬라가 초고속 지하터널을 건설하겠다고 나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기술이야 우리가 낫겠지만, 원천 기술은 

IT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기술 융복합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다른 영역에서 착안한 기술을 건설과 접목하는 방향으로 머리

를 모으고 있습니다.

 황재웅  기술 융복합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

다. 저는 자동차 산업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1997년 영국 재규어

자동차의 전 회장 존 이건(John Egan)이 ‘건설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낙후된 이유’를 분석한 보고서(Rethinking Construction)

가 태동이 돼 건설업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 도입된 것처럼, 전혀 다른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의 눈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한 현장, 고품질의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제조업처럼 

기계화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하죠.

Q 
스마트 기술 도입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정승균  지금까지는 개인의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했습

니다. 한 개인이 지식과 경험이 많고 열정적이면 현장의 안전

품질도 좋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죠. 그러나 이렇

게만 현장을 관리한다면 ‘사람’이라는 리스크가 발생해요. 사

람마다 능력집중력열정의 차이가 있고, 컨디션의 영향도 받

으니까요. 반면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 개개인의 능력에 

기대지 않고 균일하게 품질을 관리할 수 있습

니다.

 윤중훈  우리 회사는 휴먼 에러(Human Er-

ror)를 막기 위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환경에서 

작업하는 제조업과 달리 현장의 여건이 매번 

바뀌는 건설업의 특성상 데이터 축적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왼쪽부터) 윤중훈 책임(안전지원실), 

정승균 책임(품질관리실), 김진우 팀장

(건축주택기술실), 황재웅 책임(토목

지원실).건설 현장에 스마트함을 더하다

현대건설의 안전·품질을 선도하는 사람들

정해진 기간 내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수

행해 최고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 영원히 변하

지 않는 건설회사의 본질적 과업이다. 우리 회사는 이 일을 

더욱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

입하고 있다. <사보신문>은 건설 현장의 혁신을 위해 고군

분투하며 우리 회사 스마트 안전·품질기술을 선도하고 있

는 사우들을 만나보았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더 안전하고 더 높은 품질을 위한 노력!

현대건설 스마트 안전 · 품질기술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품질. 우리 회사는 더 나은 

현장 환경과 최고의 건설물을 만들고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안

전·품질관리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다양한 스마트 

안전·품질기술 중 대표적인 기술들을 소개한다. 

¹SCMP(Smart Construction 

Management Platform)

SCMP는 3차원 모델(BIM)을 

이용해 주요 건설자재의 ‘설

계-생산-제작-반입’ 전 단계

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

는 ‘스마트 공사관리 플랫폼’

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

바일 기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자

재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 철골, PC, 커

튼월 등의 자재가 대규모로 필요한 난도 높은 현장들의 운영이 보다 

정확하고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SCMP는 1~3단계로 나눠 개발

하고 있다. 지난해 초 개발해 현장 적용을 마친 1단계는 PC 공사 관

리에 특화돼 있다. ‘LH 힐스테이트 호암’ 현장 등에 성공적으로 시

범 적용한 후 ‘대구 쿠팡 물류센터’ 등 물류센터 현장에 확대 중이

다. 올해 개발 중인 2단계는 ‘철골공사 자재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가산 퍼블릭 현대지식산업센터 현장’등에 적용 테스트를 거쳐 전 

현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단계는 향후 개발 예정이다.   

²큐 포켓(Q-Pocket)

큐 포켓은 동종 업계 최초로 모

바일ㆍ웹을 이용해 실시간 현

장 품질관리가 가능한 스마

트 통합 검측 시스템이다. 기

존 ‘현장 품질 확인  사무

실 이동  보고서 작성  대면 

승인’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결재 시스템 및 자동알림’을 이용

해 건설 품질관리 업무 전반에 언택트

(Untact)ㆍ페이퍼리스(Paperless)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리 회사 전 

현장에서 사용 중인 큐 포켓은 검측계획 수립, 골조공사 및 마감공

사, 이후의 하자 관리까지 종합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실

시간으로 공종별 협력사 식별 및 현황 확인, 검사 자동알림 등이 가

능한 큐 포켓 내의 하자관리 시스템은 특허 등록도 돼 있다. 또한 큐 

포켓은 우리 회사뿐 아니라 협력사, 감리단, 발주처 등 공사 관계자 

모두가 시간ㆍ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협력사는 체계

화된 검측을 통해 누락, 설치오류 등 하자를 예방하고 실패비용 절

감 및 업무 효율을 높여 우리 회사와의 프로젝트에서 수행 경쟁력

을 향상할 수 있다. 감리단과 발주처도 큐 포켓을 통해 효율적인 공

사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해 하자 예방은 물론 고객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³하이오스(HIoS, Hyundai IoT 

Safety System)

하이오스는 우리 회사가 2019

년 건설사 최초로 자체 개발

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우리 

회사 현장 직원이라면 익숙한 

스마트 안전 플랫폼이다. 기존 

＾작업자 위치 관제 ^ 밀폐 공간 

가스누출 감지 ＾타워크레인 충돌

방지 ^ 환경민원관리에서 올해 ^ 근로자 

감염 관리 ^ 침수 대응 ^ 화재 대응 시스템이 추가되며 ‘버전 2.0’으

로 업그레이드됐다. 우리 회사는 하이오스로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현

장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

여 나갈 계획이다. 하이오스 2.0은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 현장에서 

사용 중이며, 향후 여러 현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⁴재해 예측 AI

우리 회사는 지난해 10월부터 AI 

기반의 재해 예측 안전관리를 

시작했다. 재해 예측 AI는 우리 

회사에서 진행 중인 국내 프로

젝트들의 재해 위험 정보를 매

일 각 현장에 제공하는 시스템

이다. 우리 회사가 지난 10년간 

수행한 각종 프로젝트에서 3900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며 자체 개

발했다. 재해 예측 AI는 현장 담당자가 현장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예

정 공사 정보를 분석해 유형별로 안전재해 발생 확률과 안전관리 지

침을 도출한다. 현장소장 및 담당자는 작업 당일 이메일과 문자메

시지를 통해 재해 예측 정보를 받아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우리 회사는 각 현장에서 수집한 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디

지털화해 재해 예측 AI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안전재해 예방이 필요

한 여러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완벽한 건설 현장을 위한 노력

기술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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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적인 풍경의 리조트형 파빌리온

뒤로는 대모산이 감싸고 앞으로는 양재천이 흐르는 곳. 단

지 내 우거진 나무숲과 너른 잔디정원, 산책로 따라 조성

된 계곡이 여유를 선사하는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과 특

별하고 완성된 삶을 위한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이곳,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37개월간의 숨 가쁜 레이스 

끝에 드디어 완공을 앞두고 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개포주공 8단지를 재건축한 지하 

4층~최고층 기준 지상 35층, 15개 동, 총 1996세대 규모의 

단지다. 기존의 디에이치 현장과는 다르게 조합이나 시행

사 없이 현대건설GS현대엔지니어링이 공무원연금공단

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직접 시행 및 시공했다. 명문 학

군이 인접해 교육 환경이 우수한 데다 다양하고 편리한 생

활 인프라, 지하철 초역세권에 SRT 수서역도 가까운 교통 

인프라까지 지리적 메리트가 뛰어나 분양 당시부터 뜨거

운 관심을 모았다.

 아너힐즈, 포레센트, 라클라스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

이는 디에이치인 이곳에는 디에이치만의 프리미엄 가치

와 자이 개포만의 특별함이 공존한다. 소나무 특수목, 제

주 팽나무, 윤노리나무 등 최고급 수목이 연출하는 수려

한 경관에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예술작품이 그중 하나. 에

이브 로저스, 박제성 등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과 조형물들

은 절제된 색감의 건물 사이에서 단지에 활기를 더한다. 또

한 아이들이 뛰놀며 꿈을 키울 놀이터에는 전 세계가 사

랑하는 동화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대표작 ‘우리 아빠(My 

Dad)’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이들에게 그림책 속에 실제

로 들어와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앤서니 브라운과 

협업한 세계 최초의 놀이터다.  

 이외에도 단지 곳곳에 배치된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가구와 국내 공동주택 최초로 설치한 3D 프린팅 셸터형 

벤치는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모던하면서도 고풍

스러운 헤리티지 가든에서는 강남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복층형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강남 유일의 

실내 조깅트랙 등이 마련된 디에이치 최대 규모의 커뮤니

티 시설에서 고품격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현장은 지난 12일부터 3일간 입주자 사전점검을 성공적

으로 진행한 후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 스퍼트를 올

리고 있다. 새로운 삶의 공간을 둘러본 입주 예정자들은 

“역시 디에이치”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공기 중 발생한 

각종 민원과 설계 확정 지연 등으로 평탄치 않은 순간도 

많았던 지난 시간. 밤낮없이 공사에 매진한 덕에 ‘완벽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고급 특수목 식재 반입부터 대형 시설

물 공사, 디에이치 최초로 미디어아트를 도입한 문주의 

LED 광원 설치 등 쉽지 않은 과정에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거듭한 끝에 해결해낼 수 있었다”

며 “팀별 사전 협의와 계획이 매우 중요했던 만큼 유기적

인 조율 과정을 거쳤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어 “여러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본사 유관 부서

와의 긴밀한 협의, 경영층의 전폭적인 지원의 힘이 컸다”

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엄격하고 세심한 기준으로 삶에 품격을 더하고 주거 가

치의 희소성을 높일 디에이치 자이 개포. 이곳에서 디에이

치 프리미엄 라이프가 펼쳐지는 그날, 강남은 새로운 주거 

문화 트렌드의 중심에 다시 한번 서게 될 것이다.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7초 남짓.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시각적 요소가 차

지하는 비중이 55%로 가장 크다. ‘이미지’는 때때로 뛰어

난 실력과 내공을 표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아파트의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이 익스테리어(Exterior)

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이미지가 곧 경쟁력인 시대, 

입구 문주부터 단지 내 조경, 커뮤니티 시설까지 차별화된 

감각과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현대건설의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중심에 익스테리어팀이 있다. 

 익스테리어팀은 우리 회사 공동주택의 외관, 커뮤니티 

시설과 공용부, 조경 상품 및 디자인을 총괄하는 곳으로 

기획설계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건물의 형태와 

색상, 주출입 공간, 부대시설 등의 디자인은 ^ 익스테리어 

파트, 실내놀이터, 골프장 등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엘

리베이터 홀 등 공용부 디자인은 ^ 커뮤니티 파트, 외부 

조경의 상품 및 디자인 개발과 수주 시 입찰 견적, 예산 작

성, 현장 품질관리 및 CS 기술지원 등은 ^ 조경 파트가 맡

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팀에 소속된 만큼 각 분야

의 강점을 부각시키면서도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디자인

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익스테리어팀은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의 확실한 브랜

드 포지셔닝 상품을 통해 우리 회사 주택 브랜드의 아이덴

티티를 강화하고 있다. 각기 다른 건물의 형태나 배치를 고

려해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동시에 차별화된 콘셉트를 구

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힐스테이트는 힐스테이트만의 통

합 디자인 매뉴얼을 바탕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

하면서도 각 현장에 고유한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반면에 

프로젝트별로 완결된 디자인을 추구하는 디에이치는 오

트쿠튀르(고급 맞춤복) 컬렉션과 같은, 보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통해 최고 수준의 주거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특히 주목할 점은 예술가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공간에 예술을 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국의 공간 디자

이너 신타 탄트라와 협업해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예술 놀

이터와 수경 시설 조형물을, 예술가들의 예술가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카럴 마르턴스와 함께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놀이 공간과 조형 파빌리온을 조성한 바 있다. 주거 공간에 

자연스럽게 작품을 녹임으로써 건축과 예술의 경계를 허

문, 그야말로 단지 자체가 하나의 미술관 같은 최상의 주거 

문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익스테리어팀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는 

지난 한 해에만 국내외 15개가 넘는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

하는 등 디자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디에이치 상품 ‘클린존’이 iF DESIGN AWARD 2021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10여 년 만에 세계 3대 디자인상에 선정

되는 쾌거를 이뤘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익스테리어 상품

으로는 독보적으로 힐스테이트 문주가 대한민국 우수디자

인상품(GD)에 선정되면서 6년 연속 영예의 기쁨을 안았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다듬어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

이 쉽지 않은 만큼, 계획한 디자인이 현장에 아름답게 구현

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익스테리어팀. 공동주택의 가

치가 상승함에 따라 고객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익스테

리어 영역을 담당하는 이들은,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주거 공간의 트렌드를 이끄는 ‘익스테리어팀’

예술이 된 자연, 디에이치 자이 개포를 말하다

네 번째 디에이치 라이프의 시작 ‘디에이치 자이 개포 현장’

단지 내 여러 동의 아파트가 높이 서 있지만 답답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상 한편에 휴식이 자리한 느낌이랄까요.

최연길 책임(이하 최 책임) 아파트나 커뮤니티 시설 등 건물과 대형목 숲, 정원, 석가산과 계곡 등을 짜임새 있게 배치했어요. 

길게 뻗은 공간은 가로공원이나 물길로 활용하고, 중앙광장처럼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은 과감히 비웠죠. 보행로 주변으로 잔

디광장을 조성하고, 건물 가까이에 나무를 배치해 개방감을 확보함과 동시에 높은 건물이 주는 위압감을 상쇄시켰습니다.

박성욱 책임(이하 박 책임) 설계가 정해진 건축물과 달리 조경은 시공하면서 현장 여건에 맞게 조율하는 부분이 많아요. 수

목이나 다른 자재의 규격이 전부 다르기도 하고, 스케치했던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많은 고민과 검토 후에 적용합니

다. 실제로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단지의 특성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원래 계획과 달리 많은 나무를 배치한 라인이 있

는데요. 덕분에 산에 아파트를 지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시원합니다. 

곳곳에 배치된 예술작품 때문인지 야외 갤러리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최 책임 디에이치는 조경이나 익스테리어 상품에 세계적인 예술가와 협업을 많이 합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그 특성이 

더 확연히 드러난 현장이에요. 대모산입구역 앞 문주를 보셨나요? 박제성 교수의 미디어 아트 작품 <Tangent 22>인데, 석

재 질감 위로 은은하게 움직이는 빛이 오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그 아래 에이브 로저스의 <Forest of Flowers>로부

터 단지를 가로지르는 길이 시작돼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선 데이터를 패턴화한 박제성 교수의 <Human Nature>가 눈

에 들어오고요. 또한 세계 최초로 동화 작가 앤서니 브라운과 함께 놀이터를 구현했는데요. 그동안의 작품들이 어른 눈높

이의 컬래버레이션이었다면 이번엔 아이들도 좋아하는 동화를 그들의 공간에 실현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레산드로 멘디니, 론 아라드 등 세계 유명 디자이너의 가구를 배치해 작품과 어우러져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시

시각각 변하는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현대적 예술작품이 전시된 하나의 갤러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걷는 길, 이야기 나누는 

공간,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등 일상에 자연스레 예술이 스며드니까요. 

박 책임 문주 쪽 아파트 동 옥상에는 헤리티지 가든과 스카이 가든이 있습니다. 헤리티지 가든은 조경 전문가인 단국대 김

현 교수와 함께 조성한 프리미엄 정원이에요. 보길도의 부용동 정원을 재해석한 작품인데, 유려한 곡선으로 옛 연못의 물길

을 표현했고 이 흐름에 따라 동선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테라스가 도시를 향해 열려 있어 전망이 굉장해요. 헤리티지 가든

에서 스카이 로비를 지나면 또 하나의 정원, 스카이 가든이 나오는데 여기는 유럽풍 야외 연회장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커뮤

니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단지의 아름다움에 더해 입주민의 실질적인 생활도 세심하게 고려된 것 같네요.

박 책임 중앙정원 쪽 티 하우스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했는데요. 외부 사람이 방문했을 때 굳이 집에 들어가

지 않아도 차 한잔 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약 2000여 세대 가까이 되니 규모도 넉넉하게 고려했고요. 티 하

우스 맞은편으로 도서관 등 정적인 공간이 있어서 ‘쉼’을 느낄 수 있도록 상록수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는, 단지 중심부의 석가산이나 정원을 잘 볼 수 있도록 티 하우스 2층에 전망대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걸으며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조망이 가능하죠.

최 책임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여러 공간은 나름의 스토리에 따라 각기 다른 경관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

의 형태에 맞춰 조성한 산책로나 도심 속 계곡 등은 자연스레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중앙정원 쪽 공간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모여 커뮤니케이션 하기에 최적화돼 있죠. 독특한 스카이 가든에서는 연회도 가능하고요. 

입주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가는 지금, 한마디 한다면요.

박 책임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표현해 온 단지가 완성

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좋

습니다. 제 감각이 ‘시대와 동떨어지지 않았구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웃음). 고되기도 했지만 재미있는 현장이었어요. 앞으로도 더 나은 

공사를 위해 끝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최 책임 디에이치는 프로젝트별로 완결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앞으로도 치열

하게 고민해서 독보적인 디에이치 조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에서의 산책. 거대한 아파트 단지라기보다 푸른 자연을 거니는 듯한 느낌이다. 웅장하고 미려한 나무

와 초록에 생기를 더하는 꽃무리, 걷다가 마주치는 예술작품, 오가며 앉아 쉴 수 있는 벤치까지.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

던 듯 자연스럽게 눈길을 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조경은 ‘예술을 기반으로 한 고급 주거 공간의 본질’에 접근, 자연 그

대로의 질감을 강조하며 도시적인 건축물과 대비되는 아름다움을 담았다. 조경을 담당한 본사 익스테리어팀의 최연길 책

임, 디에이치 자이 개포 현장의 박성욱 책임과 함께 둘러보는 ‘The Sig-Nature Gallery’.

최연길 책임
익스테리어팀

박성욱 책임
디에이치 자이 개포 현장

대한민국 프리미엄 주거의 기준, 디에이치(THE H)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곧 베일을 벗는다.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트렌디한 주거 문화를 선도할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역대급 규모와 우수한 주거 환경으로 일찍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자연을 품은 단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단지 곳곳에 프리미엄을 더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 이곳에서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주택 브랜드의 현주소를 만나볼 수 있다.  

글=이진우

현장&사람

자연과 예술이 완성하는
프리미엄 라이프

디에이치 자이 개포 현장 & 익스테리어팀

박제성 교수의 미디어 게이트 <Tangent 22>와 에이브 로저스의 조형물 <Forest of Flowers>

쉼이 느껴지는 잔디정원과 티 하우스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아빠<My Dad> 놀이터

부용동 정원을 재해석한 헤리티지 가든

커뮤니티 로비, 박제성 교수의 미디어 아트 작품 <서울의 꿈>

커뮤니티 내 AV룸

강남 일대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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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골목여지도’를 만든 학자이자 

국내 유일의 골목길 경제학자. 밀레니얼의 ‘핫’하고 ‘힙’한 

공간을 구석구석 누빈 베이비부머 세대, 로컬 크리에이터들

의 멘토 모종린 교수를 만났다.  

글=김민희 <톱클래스> 기자 / 사진=서경리 <톱클래스> 기자

피플인사이드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

시골의 역습, 

밀레니얼이 도시를 

떠나는 이유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철저한 현장 학자

다. 전국 곳곳을 직접 다니며 골목길 상권 지도를 완성

했다. 그렇게 찾아낸 골목상권은 155곳에 이른다. 그

가 말하는 골목상권이란 “사람과 돈이 모이는 브랜드”

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골목뿐 아니라 경남 

거제시 옥포 옥태원길, 창원시 용호동 가로수길, 전남 

순천시 조곡동 역전길 등 다소 낯선 골목들도 꽤 있다. 

그는 “로컬에 오프라인의 미래가 있다. 로컬이 한국 경

제를 견인할 것”이라고까지 단언한다. 그의 자신만만

한 전망은 그저 한두 해 연구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무

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쉼 없는 현장 연구가 더해진 

축적의 결과다. 

 얼마나 골목길을 누비고 다니셨나요.

틈만 나면 내려가요. 골목상권 155곳 중 한두 곳 빼고 

다 다녀본 것 같아요. 같은 곳을 수십 번 가기도 했어

요. 골목길 현상은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북으

로 놀러 가자’라는 말이 흔해지고, 강북 상권도 어마어

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 현실이 안

타까웠죠.

 어쩌다 골목길 연구에 빠지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신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주력 산업 위주의 

성장동력입니다. 둘째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스타트업

을 양성하는 거죠.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혁신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셋째가 바로 

제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로컬 생태계로 불리는 지

역산업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산업만 있

어요. 유럽을 보면 다양한 지역산업이 국가 경제성장

의 추동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산업의 성장 가

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지역이 골목상권 중심

으로 들썩거리고 있고요.

 나다움을 추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밀

레니얼의 출현이 골목상권의 성장을 견인했다던데요. 

기성세대는 부르주아 문화예요. 산업사회의 부르주

아 문화는 조직력, 성공, 노력 등을 강조하면서 모범생

을 만드는 문화죠. 소득이 낮을 때는 부르주아의 질서

를 수용했지만 더 이상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

도 경제성장을 이룬 후에는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져

요. 밀레니얼은 일과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싶

어 합니다. 회사 안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이 되려 하고, 

창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

는 비즈니스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취향이 분명하

고 삶의 방식도 확고해요. 그런 친구들은 단순한 상인

이 아니라 예술가에 가까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세대인 2030세대와 자주 어울

리시는데요, 대화는 잘 통합니까?

밀레니얼 단어 테스트 하면 빵점 나와요(웃음). 제 역

할은 양쪽을 이어주는 브리지 역할입니다. 이 친구들

에게는 자신들의 활동이 통사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해주면서 지향점을 보여주고, 학계와 주

류 사회에는 이 친구들의 역할을 알려주는 거죠.

 도시를 떠나 로컬을 지향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던데요.

밀어내는 요소인 푸시 팩터(push factor)와 끌어당기

는 요소 풀 팩터(pull factor)가 있어요. 첫 번째 푸시 

팩터는 기성세대 문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서울, 강남

이 기성세대 문화의 상징이니 여기를 떠나 로컬로 가

는 거예요. 두 번째 푸시 팩터는 기회의 상실입니다. 예

전에 비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줄어들면서 도시로 

상징되는 주류 사회에서 로컬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

요. 풀 팩터는 지역에 기회가 있다는 관점입니다. 서울

서 확보한 능력을 지역에 가서 펼치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지역이 과거에 비해 살기 좋아진 측

면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다양한 프

로그램과 지원사업도 있고요.

 로컬 콘텐츠와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는 어떻게 

연결돼 있나요.

고리는 나다움이에요. 제 바람은 나다움이 지역다움

을 만들고, 지역다움이 나라다움으로, 세계다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애플을 보세요. 스티브 잡스의 나다움

이 결국 세계의 표준이 됐어요.

 로컬 콘텐츠를 미래 산업으로 키우려면요.

로컬의 가치와 글로벌 가치를 동시에 가져가야 해요. 

로컬 대 글로벌 비중이 30대 7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

니다. 로컬 정체성을 뿌리에 두되, 100% 로컬을 지향하

면 위험해요.

 왜 로컬이 오프라인의 미래인가요.

인류의 성장 과정에서 봤을 때 부르주아 문화까지는 

획일적 라이프스타일이 통했지만, 저성장과 문화경제 

기조로 돌아서면서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로컬 문화가 

환영받아요. 로컬을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삶

의 질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사는 것이 삶의 질이 

높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과거엔 

로컬이 억압적이어서 익명성을 추구하기 위해 서울로 

왔지만 지금은 반대죠. 서울 중심 문화가 강하고 억압

적이어서 오히려 로컬에서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력과 능력 대비 로컬에 기회

가 있다는 거죠.

 도시건축의 역사에서 볼 때 골목상권의 부활은 긍

정적인 흐름이군요. 시간의 가치와 역사의 흔적을 기

억하는 양식이니까요.  

우리가 취향을 다변화하지 않고는 자본주의를 구할 수 

없어요. 여기저기에서 시도되는 로컬을 응원해 줘야 해

요. 로컬이 명품이다, 로컬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줘

야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고유의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우리도 한 단계 나아가려면 다양성을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전부 경쟁 논리, 가성비 논리, 취향의 

서열화로 간다면 슈퍼스타만 살아남아요. 도시도, 예술

가도, 기업도 마찬가집니다. 그리 되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인간은 편리성뿐 아니라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본능도 

있잖아요. 로컬 상권의 부활이 인류의 행복을 위한 방

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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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상(Pritzker prize)에 프랑스 건축가 안 라카통(Anne 

Lacaton)과 장 필리프 바살(Jean-Philipe Vassal)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파리 외곽 도시 몽트뢰유(Mon-

treuil)에서 함께 활동하는 라카통과 바살은 재건축

리모델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7년 보르도의 

530가구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입주

민을 내보내지 않고 공사를 마쳐 주목 받기도 했다.

 프리츠커상은 이들의 철학을 눈여겨 봤다. 바살은 뉴

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절대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고, 나무를 자르지 않고, 꽃을 꺾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리츠커상이 세계 건축의 경향과 시대상을 투영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라카통과 바살의 철학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외신에 따르면 프리츠커상 심사위원단은 “라카통

과 바살이 이 시대의 심각한 기후변화와 생태학적 위기 

상황에 부합해 모더니즘의 유산을 새롭게 하는 건축적 

접근법을 정의했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 대응 위해 30조원 규모 ‘K-그린뉴딜’ 추진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화두다.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변

화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

맹’에 가입할 정도로 지구적 차원의 과제로 떠올랐다. 탄

소중립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기

업, 지자체, 정부 등 크고 작은 단위에서 2050년 탄소중

립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생활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된 ‘ESG 경영’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도 거시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들이다. 아쉬운 건 누구나 필요성을 절감하

지만, 피부로 실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애석하게도 우

리나라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연간 12.89t으로 세계에

서 여섯 번째로 많다. 세계은행이 통계 조사를 시작한 

198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

구) 가입국의 평균에 비하면 증가율은 7배에 이른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안

은 ‘그린뉴딜’이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상용화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 두 마

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다. 2025

년까지 투입될 정부 재정만 30조1000억원에 달한다.

 그린뉴딜의 지향점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에 방점

을 찍는다. ‘한국판 뉴딜’ 정부 공식 웹사이트(knewd-

eal.go.kr)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와 시공 방법 혁

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을 달성 생태계 회복

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등 그린뉴딜이 지향하는 목표는 ‘편

리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도시’로 축약된다. 스마트시티

(Smart city)는 그린뉴딜의 지향점인 셈이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의지는 총력전이

라 할 만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 공식 웹

사이트(smartcity.go.kr)에 등록된 정책 자료 출처를 기

준으로 할 때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6개 외청

(外廳)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크고 작은 

지역 택지개발 사업을 ‘스마트시티’로 포장해 홍보하는 

데 앞다퉈 나서고 있다. IT, ET(Ecotechnology)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관련 기업들도 모

처럼 열린 큰 장에 잔뜩 기대가 부풀어 있다.

친환경 도시 건설 위한 외국의 노력 참고해야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꿈꾸듯 지속 가능한 생태를 보장

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스마트시티의 청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드론, 홈 오토

메이션(Home Automation) 등 어린 시절 과학책에서 봤

을 법한 ‘미래의 도시 생활’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논의되는 스마트시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

가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스마트시티의 청사진이 완성

품의 모습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시티를 구

현하기까지의 과정, 즉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탄소중립

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신도시가 

아닌 기존 도시를 어떻게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하게 바

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탄소중립 정책이 우리나라보다 50년 앞선 스웨덴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은 탄소중립 실현 로

드맵을 수립해 22개 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구

체적인 이행 계획과 목표를 설정했다. 그중 기후 영향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건설토목 분야의 경우 ‘2030년 탄소

배출량 50% 감축-2045년 탄소배출량 0 달성’을 실현하고

자 26가지 실천 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굴착 자재 및 

건축철거 자재 재사용률을 높이고, 각 건설 단계의 탄소

배출량을 시각화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원자재부터 설계-

시공(방법장비업체 등)-완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와 

요소마다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정밀하게 조사

해 시각화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원자재를 

우선 공급하거나,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건설

장비(바이오 연료전기 에너지 사용 장비)를 우선 사용

 ‘탄소 없는’ 스마트시티를 말하다

세계는 지금 ‘탄소 없는 스마트시티’ 경쟁 중이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시티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 미처 생각지 못한 탄소 

없는 도시의 진짜 경쟁력을 알아봤다.  글=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ESG 칼럼

1 올해 프리츠커상 수상자 라카통과 

바살이 리모델링한 파리의 ‘팔레 드 

도쿄’. 1937년에 지어진 건물 골조

를 유지한 채 최소한의 재료를 더해 

내부 공간을 확장했다. 출처: 프리츠

커상 공식 웹사이트(pritzkerprize.

com) 2 설계 단계에서부터 탄소제

로 도시를 구현한 아랍에미리트 아

부다비의 스마트시티 ‘마스다르’ 

출처: 마스다르시티 공식 웹사이

트(masdarcity.ae) 3 스웨덴은 22

개 산업 부문에서 탄소중립 로드맵

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사진

은 스웨덴 토목건설 분야 탄소중립 

로드맵 홍보 영상의 한 장면. 출처: 

스웨덴 탄소중립 로드맵 웹사이트

(knewdeal.go.kr)1 2

하게끔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저탄소 공법이 적용되

도록 유도한다.

 기존 도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리도 꼼꼼하다. 

주한 스웨덴무역대표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정한 기준

에 따라 도시 내 각 구조물(건물도로교량공원 등)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한 뒤 이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옥상녹

화, 차광필름 등의 에너지 효율화, 빗물 활용 등 곧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 단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낮춰가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펴고 있다.

 2010년대 중반 도시 재개발을 착수한 스웨덴 예테보

리시는 자동차 회사와 협력해 시공 과정에 투입되는 트

럭과 버스를 디젤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혁신을 단행했

다. 이를 통해 대기 질 개선과 소음 감소 등 보다 환경 

친화적인 건설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아

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스마트시티 마

스다르는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저

탄소 시멘트와 재활용 알루미늄 

등 친환경 재료를 최대한 사용했

다. 여기에 대형 태양열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내연기관 자동차

의 도시 진입을 금지하는 등 거의 

완전에 가까운 탄소중립을 실현한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례로 주목받

고 있다.

 ‘민·관·산’ 사회적 연대는 탄소중립의 ‘세 바퀴’

애석하게도 한국은 외국의 이런 노력에 비하면 ‘몽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탄소배출량을 평가할 국가 지표도 

없는 상태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2600만 명이 사용하

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한(2025년)이 불과 3년 앞으

로 다가왔지만,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한 논

의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다. 현재 기술로 약 10%에 

불과한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을 기업의 선의에 

기댈 순 없는 노릇이다.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다. 

새로운 중앙지방정부가 동시에 출범하는 정치적 변화

를 고려할 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도 같은 탄소중

립 정책은 당분간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할 가능성이 크

다. 탄소중립은 정부지자체와 시민, 기업이 협력하는 

사회적 연대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은 이미 외국의 

사례와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상식이다. 정책이 

동력을 잃어갈 때 민간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ESG 경영의 일환

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반

가운 소식이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발족해 사업 수행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 관리

를 시작한 것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앞당길 뿐만 아

니라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

이리라 기대한다.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인 ‘탄소정

보공개 프로젝트’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CDP Korea 

명예의 전당’에 현대건설이 3년 연속(2018~2020년) 입

성하는 쾌거를 이룬 것은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다.

3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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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방법

한낮 기온이 벌써 30도를 넘나들고 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강하게 내리쬐는 자

외선, 높은 기온과 습도로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는 만큼 피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여름이

니 으레 그러려니 하는 방심은 금물! 이번 여름엔 건강한 피부를 위해 작은 노력을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글=신호정 뷰티 칼럼니스트

건강 칼럼

노출의 계절, 등 여드름 예방하기

노출의 계절, 여름이 되면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

았던 팔, 다리, 목 뒤, 등 피부까지 신경이 쓰인다. 

특히 등 여드름, 일명 ‘등드름’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등은 다른 부위에 비해 피부가 

두꺼워 모공이 막히는 정도가 심하다. 노폐물 분

비가 많은 여름에는 더욱이 과도한 피지 생성, 모

낭의 과각화증, 염증 반응으로 여드름이 잘 생긴

다. 게다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초기 발견

이나 관리가 쉽지 않다.

 등은 모공이 넓게 분포돼 있고 피지선이 발달돼 있는 

반면 피부는 두꺼워 각질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등

에 여드름이 잘 생기는 편이라면, 일주일에 2~3회 스크럽 제품으

로 각질을 제거하자. 시중에 나온 스크럽 제품을 사용해도 좋고 천연 

분말을 이용해서 비누 거품과 함께 부드럽게 마사지해도 좋다.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청결하고 쾌적한 피부 환경을 유

지하는 것이다. 등 여드름 관리도 다를 게 없다. 여름에는 피지와 땀 분

비가 많아지므로 피부에 직접 닿는 옷도 신경 쓰자. 땀 흡수와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자외선과 자외선 차단제, 제대로 알자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 일광 화상, 색소 침착 등이 생긴다.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A, B, C로 나뉘는데, 이 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미, 잔주름 등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A와 일광 화상과 피부암의 원인이 되는 B다. 자외선 A는 구름, 창문, 커

튼을 다 통과하고 피부 진피층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15~30분 전에 바르고 자외선이 강한 날이나 야외 활동 중

이라면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게 좋다.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 방식에 따라 피부에 닿은 자외선을 그대로 반사하는 물리적 차단

제(무기자차)와 자외선을 흡수한 뒤 열로 전환해 발산시키는 화학적 차단제(유기자차)가 

있다. 물리적 차단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징크옥사이드티타늄디옥사이드다. 바르면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 백탁현상이 있지만 화학적 차단제에 비해 순한 편이다. 그러

나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화학적 차단제는 백탁현상이 없

고 발림성이 좋지만,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 아보벤존

옥티녹세이트 등이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피부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외선을 차단하면 비타민D 부족으로 만성피로와 우

울증, 골다공증, 수면장애, 감기 등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비타민D 합성을 위해서는 자외선 B를 적당하게 쐬어야 한다.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고, 팔다리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가볍게 산책하거나 창가에 앉아 햇빛을 쐬면 좋다. 외출이 없는 편이

라면 일주일에 최소 2~3일, 10~30분 정도는 의도적으로 햇빛을 

쐬자.

여름철 피부 관리 TIP

 피부 열감 내리기: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 각질 생성, 수분 배출 등 피부 균형이 깨질 뿐 아니

라 콜라겐을 파괴해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된다. 일주일에 

1~2회 쿨링팩을 해주고, 야외 활동을 한 날이라면 쿨링 

효과가 있는 화장품이나 찬 성질의 오이, 감자를 이용한 

천연팩으로 피부를 진정시키면 좋다. 

 물 많이 마시기: 여름에는 대부분 피부가 건조

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

는 사이 피부 수분이 증발해 건조한 상태로 방치

되기 쉽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제철 과일을 먹

으며 틈틈이 피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도 잊지 

말자.

 피부 손상 피하기: 야외 활동 시 외상이나 벌레

에 물려 피부가 손상되기 쉽다. 모기에 물려 심하게 

긁다 보면 2차 세균 감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야외 활

동 시에는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하거나 긴소매 옷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매끈한 피부를 위한 선택, 제모할 때 주의할 점

‘제모’란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다리겨드랑이 등에 난 털을 깎는 것을 의미한다. 

미용뿐 아니라 위생을 위해서 제모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남성들에

게도 인기다. 요즘처럼 민소매와 짧은 바지를 입는 여름이 되면 제모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제모의 종류는 면도왁싱제모크림레이저 제모 등이 있으며, 그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면도할 경우 풍부한 거품을 이용해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제모크림을 사용할 땐 제모할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털과 모공이 부드러워

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왁싱할 때는 털이 나는 방향으로 왁스를 바른 후 굳어지면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떼어내는 게 좋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피부의 일부

가 깎여 나갈 수 있는 만큼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제모 후 피부 보습제로 유수분을 충분

히 공급해 주는 등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에어컨 바람 쐴 때, 이건 꼭 기억하세요

끈적이는 땀과 붉게 달아오른 피부 열감을 한 방에 날려

버리기에 에어컨만 한 게 없다. 이렇다 보니 한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피부 열감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므로 열을 

빨리 식히는 것은 좋다. 그러나 과도한 냉방은 

열감뿐 아니라 습도까지 빼앗기 때문에 문제

가 된다. 장시간 에어컨 바람을 쐬면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해 건조해지는데, 이때 피부 탄력

이 떨어지고 노화가 촉진된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피부 보습에 소

홀하게 되는데 장시간 에어컨이 가동되는 공

간에 머무른다면 특히 수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면 환기를 놓치기 쉬

운데, 그럴수록 실내는 더욱 건조해지므로 틈틈

이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 가습기로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말

자. 실내에서 보습제를 덧발라 주는 것도 도

움이 된다.

두피 관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볕을 그대로 맞는 두피와 모발 보호에 특별

히 신경 써야 한다. 햇볕에 장시간 노출된 모발은 약해지고 건조해져

서 푸석푸석해진다. 탄력이 없어질 뿐 아니라 모발 표피가 벗겨져 윤기

도 잃게 된다. 또한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은 여름철엔 두피 모공이 막

히기 쉬운데, 이 때문에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뾰루지가 잘 

생긴다. 모낭염이 생기고 비듬균도 많아져 가렵기도 하고 자칫 탈

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름철 청결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두

피를 청결하게 한 후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머리를 다 

말리지 않고 외출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모발

이 젖은 상태에는 표피층이 열려 있어 자외선이나 외

부 환경에서 손상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말려야 한다. 

그리고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꼭 모자나 양산을 쓰

고 야외 활동 시간도 줄이는 게 좋다. 여름철에는 되

도록 염색, 파마 등은 자제하고 헤어 팩이나 트리트먼

트로 모발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면 도움이 된다.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해야 할 경우 외출 15~30분 전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헤어 에센스를 사용하면 자외

선으로 인한 모발 손상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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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with
HYUNDAI E&C TODAY!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독자 참여 코너

참여 방법  QR코드 접속

  설문에 응답하기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참여 기간 ~7월 16일(금)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경품 소정의 상품(5명)

Q 다음 호에 읽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독자 의견을 QR코드

를 통해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

신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사보신문이 쏩니다!

#임직원 
스트레스 관리법

#현대건설 역작 소개

#휴가 때 보면 
좋을 책·영화 소개

#반려동물 관련

#색다른 
국내 
여행지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전방위 수주 행진

<나빌레라> 배우 박인환, 

 “나도 한번 날아보고 싶었던 거지”

국내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신혼여행지

74년의 나이테를 두른 현대건설, 

위대한 도전과 성장의 역사

 ‘사보신문 400호 기념 특집’ 과거

vs 현재, 그 시절 우리를 만나다

그 외 지면

19%

5%

5%

6%

58%

7%

Q 400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지난호 정답 

1.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2. 13개(14개째 다리 공사 중)

홍보실에서 창립 74주년을 맞아 ‘현대건설 Passport 리플릿’을 사보

신문과 함께 배포했다. 현대건설의 역작을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로 표현해 임직원의 많은 

호응을 얻은 리플릿. 오토웨이 게시판을 통해 진행한 임직원 참여 이벤트는 ‘현건과 떠

나는 방구석 세계여행’을 콘셉트로 기획됐다. 집 안에서 아이와 함께 꿈을 키우는 지도

로, 벽면 포스터와 인테리어 소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리플릿 인증샷 중 베스트 

사진을 소개한다.  글·정리=강은비

포토이벤트

가족과 함께 떠나는 

 ‘방구석 현대건설 세계 역작 여행’

안녕하십니까. 건축국내견적팀에 근무 중인 
장준호 책임입니다.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아
빠가 일하는 회사에 대해 소개해 주고 싶었는
데, 현대건설 리플릿으로 역작들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리플릿을 보여주며 아들, 딸
에게 각자 가보고 싶은 곳을 골라보라고 했더
니, 곰곰이 고민하던 딸 하경이는 카타르국립
박물관을 선택하더라고요. 꽃처럼 너무 예쁘
다면서요. 아들 하성이는 남극장보고과학기
지를 선택했는데요. 남극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냐면서 신기해하기에 아빠가 다니는 현대
건설에서 지었다고 말해주니, 두 엄지를 척 내
밀더라고요. 무척 뿌듯했습니다!

남극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아빠 회사에서 지었다고요? 대박!

안녕하세요. 기자재품질팀에서 근무하고 있

는 김재원 책임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두 딸이 있는데요. 직접 사

진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는 김유진이고요, 저는 동

생 김서진입니다! 언니가 들고 있는 사진은 언

니가 엄마 배 속에 있었을 때 쿠웨이트에서 찍

은 사진이래요(초음파 사진). 저는 나중에 아

빠가 달나라에 일하러 가게 되면 함께 달나라

로 가보고 싶어요. 달나라에 가게 되면 토끼도 

만나고 올 거예요. 같이 사진도 찍고, 별나라

로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

무 신나요!” 

아빠! 달나라에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AWP운영기술팀에서 근무 

중인 장재원 책임입니다. 아들에게 현대건설 

Passport 리플릿을 주며 어디로 여행 가고 싶

은지 물어봤는데요. 가족이 함께 여행 갔던 태

국을 콕 집어서 말하며, 아빠 회사에서 우리나

라 최초로 해외에 지은 고속도로가 있다고 설

명해 주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아는 아들의 모

습에 놀랐습니다. 아빠가 오랫동안 있었던 중

동의 여러 나라에도 꼭 가보고 싶다고 하는 저

희 아들! 그중에서도 두바이에 가면 대관람차

를 꼭 타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보다 현대건

설 역작을 더 잘 아는 아들의 모습에 저 역시 

덩달아 설레어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가슴 설레는 세계여행을 현대건설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KOTITI 시험연구원 과천 신사
옥 현장에서 근무 중인 품질관리팀 박준수 팀
장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리플릿을 펼쳐놓
고 부루마블처럼 게임을 하더라요! 서로 어디
로 갈지 주사위를 던지면서 게임하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게임하며 
중간중간 현장에 대해 물어볼 때, 리플릿 앞면
의 특징을 보고 핵심만 설명해 줄 수 있어서 도

움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게임을 
지켜보며 저 역시 그동안 우리 회
사가 어느 국가에 진출해 어떤 역
작을 지었는지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현대건설 리플릿으로 역작 부루마블(?) 하기!  

안녕하세요. 예산기획팀 윤도령 책임입니다. 

자칭 딸 바보인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딸 

연서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평소 지도를 

좋아하는 연서를 위해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많

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 현

장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 그 나라 이야기를 

가끔씩 들려주곤 합니다. 연서의 눈빛이 반짝

일 때를 놓치지 않고, 현대건설 Passport 리플

릿을 펴서 어딜 가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그랬

더니 아빠랑 다 가보고 싶다면서 지도를 품에 

안더라고요(웃음)! 너무 귀여운 우리 딸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하

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연서는 아빠랑 다~ 가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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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바람, 플라이스테이션

공포와 스릴은 한 끗 차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이 무서워 시도하지 못했다면, 실

내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해 보자. 국내 최초로 스카이다이빙 시설이 갖춰진 용인 플라이스테이션은, 

20m 높이의 윈드터널에서 최대 시속 360 바람에 몸을 맡겨 하늘로 떠오르는 스릴을 느낄 수 있다. 

플라잉 슈트와 안전모, 고글, 이어플러그를 착용하고 기본 자세와 수신호까지 익혔다면 실내 다이빙

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것! 윈드터널 안에서 바람을 타고 자세 교정에 익숙해지면 전문 코치와 함

께 하이플라잉까지 시도할 수 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순간을 경험해 보자.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검색

또 다른 세계 물속으로, 프리다이빙  

지금껏 물 바깥에서만 레포츠를 즐겼다면, 이제는 본

격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세상을 탐험해 볼 시

간. 공기통 없이 자신의 호흡을 다스려 물속 깊은 곳까

지 들어갔다 나오는 프리다이빙은 최근 인기가 급증한 

레포츠다. 스쿠버다이빙과는 다르게 최소한의 장비만

으로도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닐 수 있고, 교육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생겨 진입장벽도 낮아졌

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는 무호흡으로 산소 소모를 최

소화하는 기본적인 입수 동작 및 이퀄라이징, 호흡 충

동 등을 다스리는 연습과 교육이 필수! 자격증을 취득

해 자유롭게 다이빙할 수 있지만 자신과 잘 맞을지 고

민이라면 체험을 추천한다. 집 근처 잠수풀이 있는 수

영장이나 안전장치가 설치된 바다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다. 

 Frip에서 ‘프리다이빙’ 검색

하늘과 하나 되는 기분, 패러글라이딩 

답답한 마음까지 시원하게 뻥 뚫리는 스포츠가 있

다. 바로 패러글라이딩이다. 광활하게 펼쳐진 푸른 

하늘과 녹음이 짙은 숲 위를 날고 있으면 한 마리의 

새가 된 것처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패러글라

이딩은 체험도 가능하지만, 교육을 받아 면허 자격

을 취득하면 더욱 높고 길게 즐길 수 있다. 초보인 

경우 강사와 함께 뛰어내리며 고도 600~800m 사이

를 10분 정도 비행한다. 중급자가 되면 1000m의 고

도까지 혼자 올라 하루 종일 비행하며 다양한 기술

까지 선보일 수 있다. 방향을 바꿔 무중력을 즐기는 

‘윙오버’와 1초에 10m씩 급하강하는 ‘스파이럴’ 등 

롤러코스터보다 더 아찔한 스릴이 가득하다. 

 Frip에서 ‘패러글라이딩’ 검색

물위에서 하는 요가, SUP Yoga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가는 SUP(Stand Up Pad 

-dle)와 요가가 만났다. ‘서프요가’ 혹은 ‘플로팅요가’

라 불리는 이 레포츠는 패들보드 위에서 요가를 하는 

운동이다. 물위에 떠 있는 보드 위에서 요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지 않던 근육과 복부에 

자연스레 힘이 들어가 매트 요가보다 2~3배 정도 운

동 효과가 크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물속으로 빠지기 

십상이라 집중력까지 필요하다. 균형 감각과 집중력

을 높일 수 있는 서프요가는 강, 바다, 수영장 등 물위

라면 어디에서든 운동이 가능해 아름다운 경치와 하

나 되어 수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여름에는 색

다른 요가에 도전해 보자.

 Frip에서 ‘Sup 요가’ 검색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없는 카이트서핑

카이트서핑은 Kite(연)과 Surfing(서핑)을 

합친 용어로, 패러글라이딩과 서핑을 조합

한 레포츠다. ‘카이트보딩’이라고도 불리는

데 바람의 힘을 이용해 수면 위를 미끄러지

듯 달리며 스피드를 즐기는 수상 스포츠다. 

바람만 있다면 바다와 호수, 강 위를 자유롭

게 누빌 수 있다. 다만 패러글라이딩과 서핑

의 기초를 배워야 해서 조종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초보티를 벗고 어느 정

도 편안하게 연 조정이 숙련되면 스스로 방

향을 정해 속도를 낼 수 있고, 고공 점프는 

물론 하늘 위에서 다양한 기술까지 뽐낼 수 

있다. 카이트서핑은 한강, 평택호, 강릉, 제

주도 등 다양한 곳에서 배울 수 있다.

 Frip에서 ‘카이트서핑’ 검색

보다 짜릿하게  

여름을 즐기는 시간
성큼 다가온 여름을 체감하듯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

기자. 타는 듯한 태양을 이겨내고 땀 흘리는 재미를 느

낄수 있는 레저 스포츠를 소개한다. 

글=강은비 / 사진=게티이미지, 중앙일보S

이색 레저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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